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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로 본 
주요 작물 수출제한조치 현황

김상현* · 유사라**2)

1. 들어가며

국가들은 식량 가격이 상승할 때나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때 주요 

식량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시장에서 주식의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국제 시장의 가격 급등과 변동성으로부터 국내 시장

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러한 정책은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고 식량의 국내 공급 및 접근성을 

높이는 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연구마다, 국가마다, 품목마다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Akter, 2022). 또한 이러한 정책은 국제 식량 가격의 변동성

을 더욱 심화시키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Anderson, 

Ivanic and Martin, 2013; Deuss, 2017). 더 나아가, 수출제한조치가 실제로 시행될지 여

부와 그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은 개인들이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상당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요 작물은 수출제한조치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07~08년 식량 가격 

위기 당시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또한 주요 작물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는 코로나19 팬데

믹 초기에도 나타났고,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다시 도입되었다. 이러한 조

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참여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더욱 효과적인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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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OECD에서 2025년에 발간한 보고서 “OECD Inventory of Export Restrictions on Staple Crops Policy Trends Up 
to 2025”를 중심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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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출제한조치를 일관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모

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OECD의 주요 작물 수출제한조치 데이터베이스(database on export restrictions on 

staple crops)는 2007년 이후의 주요 작물 대상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축적하

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

가·조치·품목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종합적인 형태로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

한 수출 제한조치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매년 

업데이트되며, 본 고에서는 2024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시행되거나 해제된 수출제

한조치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자 한다. 

2. OECD 수출제한조치 데이터베이스

OECD의 “주요 작물 대상 수출제한조치 데이터베이스”는 수출금지, 수출쿼터, 수출세, 

허가요건, 최저수출가격(MEPs), 수출통관제한 등 여섯 가지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들 수출제한조치의 대부분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글상자 1> 참조). 다만 수출

세는 WTO 규정상 허용되지만, 수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OECD 데이터베이스에 포함

되어 있다.

<글상자 1> WTO 수출제한조치 규정

수입 관세와 달리, 수출 관세와 세금 또는 기타 부과금은 원칙적으로 WTO 규정상 금지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거의 없어 절차적 요건만 갖추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음. 더욱이 상

한선이 정해져 있거나 엄격히 규율되지도 않아 각국이 일방적으로 조정이 가능함. 

반면에 1994년 GATT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는 쿼터(할당제), 수입·수출 허가제 또

는 기타 조치를 통한 정량적 수출 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약국

도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수입하거나 그 영역으로 수출 또는 수출 판매를 위해 지정된 상품에 

대해 관세·세금 또는 기타 부과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도—쿼터, 수입 또는 수출 허가, 

기타 조치를 통해 시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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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25: 21).

OECD는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1) 이니셔티브를 위해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29개 AMIS 회원국과 네 가지 AMIS 주요 작물(밀, 옥수수, 쌀, 대두)을 대상으로 정보를 축

적하고 있다(<글상자 2> 참조).

<글상자 2>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

1) 농업시장정보시스템(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은 식량 안보를 위해 식량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간 협의체임. 주요 농산물 교역국들을 한데 모아 전 세계 식량 공급 상황을 평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정책 공조를 조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AMIS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회원국과 스페인뿐 아니라 주요 농산물 
수출입 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AMIS 참여국은 대상 작물의 전 세계 생산·소비·교역량의 80~90% 수준을 차지함(https://
www.amis-outlook.org/home; 검색일: 2026.2.24.).

AMIS는 식품 시장과 정책 대응의 투명성을 높여 식량 가격 위기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 간 협의체임. 이를 위해 AMIS는 주요 4대 작물(밀, 옥수수, 쌀, 대두)의 전 세계 

공급 상황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식품 시장에서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

AMIS는 2007~08년과 2010년의 식량 가격 급등 이후, 2011년 G20 농업장관회의를 계기로 

출범함. 현재 29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20 회원국(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

다, 중국,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

그러나 동 제11조 제2항은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2항 (a)는 “수출 체약국에 필수적인 

식량 또는 기타 필수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출금

지 또는 제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2항 (b)는 “국제무역에서 상품의 분류, 등급화 또는 판

매와 관련된 기준이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 및 수출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허용함. 

또한 동 제20조 (일반적 예외)는 합의된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국내 

가공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관련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시적’

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대한’ 또는 ‘필수적인’ 부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근거로 수출제한조치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해 왔음.

WTO 농업협정 제12조(수출금지 및 제한에 대한 규율)는 수출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도입하

는 모든 회원국이 가능한 한 사전에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통보에 대상 품목, 적용 기

간, 조치의 성격, 그리고 그 정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2년 WTO 제

12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적 목적을 위해 조달하는 식량에 대

해서는 수출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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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25: 21).

AMIS 회원국들은 이러한 주요 4대 작물의 세계 수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24년 기준 전 세계 옥수수 수출의 94%, 쌀 수출의 78%, 대두 수출의 95%, 밀 수출

의 97%를 AMIS 회원국들이 차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주요 작물의 세계 수출에서 AMIS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2022~24년)

자료: OECD(2024b, 2025: 19), 재인용.

데이터는 공식 법령 문서, 정부 웹사이트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수집된다. 

실제로 시행되었거나 공식 법령 문서를 통해 발표된 정책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다. 수

출제한조치에 대한 정보는 2007년부터 수집되어 왔으며, 매년 업데이트된다. 업데이트 과

정은 기존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지, 종료되었는지 또는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를 통해 수출 제한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할 수 

있다.

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영국, 미국)에 더해 방글라데시, 스페인, 그리고 AMIS 대

상 주요 작물의 주요 수출입 7개국(이집트,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필리핀,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이 포함됨. 이들 AMIS 참여국은 대상 주요 작물의 전 세계 생산·소비·교역량의 약 

80~90%를 차지함.

AMIS 사무국은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음. 식량농업기구(FAO), 지구관측글로벌농업모

니터링그룹 (GEOGLAM),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곡물위원

회(IGC), 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은행그룹,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무역기

구(WTO)가 참여하고 있음. 각 기관은 저마다의 비교우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이니셔티브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책 모니터링·보고·분석 업무는 OECD와 WTO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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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베이스는 표준화된 정보와 매우 상세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

금 특정 정책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추적하게 함에 더해 품목 및 국가 간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개요는 수출제한조치의 전반적인 양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제공하여 정책 또는 조치의 시행 시점, 정책의 구체적 내용(가령, 세율이나 

쿼터 물량), 적용된 HS 코드, 정책의 조건, 면제 대상 국가 등을 파악하는 데 특히 유용하

다. 또한 특정 정책이 폐지되었는지 또는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

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특정 국가의 수출제한조치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심층 정책 보고

서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국가별로 동일한 “품목 분류명

(commodity class name)”, “정책 조치명(policy measure name)”, “공표일(publication 

date)”, “시행일(start date)”, “종료일(end date)”을 가진 조치를 하나로 집계하여 국가 및 

품목 간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표 1> 수출제한조치 정의

정책조치 정의

수출금지 전면적 수출금지를 의미하며 수출허가나 수출쿼터를 통해서 예외가 인정됨.

수출쿼터 수출허용 최대 설정 물량.

수출세

물품이나 상품이 관세 영역을 벗어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함.

이 세금은 단위당 기준(per unit)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물품의 가치에 비례하는 종가세(ad-valorem) 

방식으로 부과함.

수출세(export tax)와 동일한 의미로는 수출 관세(export tariff), 수출 관세금(export duty), 수출 부담금 
(export levy), 수출 부과금(export charge) 등의 용어가 사용됨.

허가요건

비자동적 수출 허가제(Non-automatic export licensing): 수출업자는 특정 상품이나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사전에 허가(라이선스)를 받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수출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신청서나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 허가는 종종 수출쿼터 조치와 함께 사용됨.

수출허가제는 경제적·비경제적 이유로 적용됨. 가령 국가 안보, 보건 및 안전 보호, 환경 보호, 도덕·종교적 
이유, 지식재산권 보호, 또는 국제 의무 준수 등을 위한 경우가 있음. 동 허가제는 일반적으로 금지 품목 
목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제한 품목 목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품목 목록을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음. 또한 
특정 국가 등 목적지에 따라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며, 수출이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등의 추가 조건이 붙을 수도 있음.

비자동적 수출허가제는 ‘수출 허가(export permit)’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최저수출가격

수출 상품에 허용되는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조치임. 이 방식은 종종 수출세와 함께 사용되는데, 이는 
상품의 송장가격을 실제의 거래가격보다 낮게 표시하여 관세를 줄이는 언더인보이싱(under-invoicing)을 
방지해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수출세를 산정하는 기준 가격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최저수출가격(MEP)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참고가격으로 사용되기도 함.

MEP는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ing)’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수출통관제한 정부가 특정 상품이나 물품의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항구 또는 출입 지점을 지정하는 조치임. 

자료: OECD(2024a, 2025: 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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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농식품 수출제한조치 주요 추세

본 절에서는 AMIS 회원국들이 주요 작물에 대해 도입한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개요를 

정리한다. 분석에는 2007년 1월부터 가장 최근 업데이트 기간(2024년 4월~2025년 6월)

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2007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수출제한조치 전

반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 뒤, 현재 분석 기간(2024년 1월~2025년 6월)의 추세를 보다 심

층적으로 설명하였다. 동 분석은 앞서 설명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07년 1월 1일

부터 2025년 6월 30일(가장 최근 업데이트 시점) 사이에 도입된 다섯 가지 수출제한조치

와 주요 4대 작물인 옥수수, 쌀, 대두, 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출통관제한은 거의 사용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1. 2007.1~2025.6 기간 개요

<그림 2>는 2007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품목별·조치별 수출제한조치의 변화 추이

를 보여준다. 현재 분석 기간(2024년 1월 1일~2025년 6월 30일), 주요 작물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는 2024년 1월부터 2024년 7월 사이에 증가하여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후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수출제한조치가 약 50% 가까이 감

소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수출제한조치가 증가해 온 흐름과는 대조적인 급

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급감은 주요 수출국들이 기존 시행한 여러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한 것과 전반적으로 새로운 수출제한조치 도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과 맞

물려 나타났다. 특히 인도는 쌀에 대한 수출금지, 수출쿼터, 수출세, 최저수출가격(MEP)

을 철폐하여, 수출 허가요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쌀 관련 수출제한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쿼터 조치를 종료하고 쌀에 대한 수출세를 폐지했다. 러시아는 

쌀과 대두에 대한 수출세를 철회하고, 밀에 대한 수출금지조치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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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품목별·조치별 수출제한조치 추이

주: 본 통계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조치만을 포함함.
자료: OECD(2025: 7).

<그림 3>은 2007년 1월부터 2025년 6월 기간 수출제한조치의 구성을 보여준다. 왼쪽 

패널은 품목에 따라 각 수출제한조치 유형의 사용 빈도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나타낸다. 옥

수수는 주로 수출세와 수출금지조치의 대상이 되었으며, 쌀에는 수출쿼터와 최저수출가

격(MEP)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대두의 경우 수출세가 가장 많이 사용된 조치였고, 밀에

는 수출쿼터와 수출세가 가장 많이 적용된 조치였으며, 그다음으로 수출금지조치가 뒤를 

이었다. 기타 혼합 품목은 단지 수출쿼터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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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패널은 2007년 1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AMIS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

게 제한된 품목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쌀이 전체 수출제한조치의 3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그다음으로 밀(23%), 옥수수(17%), 대두(16%), 기타 혼합 품

목(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품목별·조치별 수출제한조치 구성

주: 본 통계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조치만을 포함함.
자료: OECD(2025: 8).

3.2. 2024.1~2025.6 주요 변화

<그림 4>~<그림 7>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AMIS 회원국들의 각 

주요 작물별 수출제한조치 추이를 보여준다. 본 절에서는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

후 개별 수출제한조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유지되었는지 또는 철회되었는지를 보여준

다. 이들 그림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옥수수, 쌀, 대두, 밀, 기타 혼합 품

목 등 품목 단위의 주요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 4>는 옥수수를 대상으로 한 수출제한조치의 변화를 보여준다. 2024년 1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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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25년 6월 30일 기간 옥수수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중

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5개국이었다. 아르헨티나는 동 기간 수출세를 유지했

으며, 2024년에 수출쿼터 조치를 종료했다. 러시아와 베트남 역시 해당 기간 내내 수출세

를 유지했다. 중국은 수출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중국과 우크라이나는 모두 수출

허가 요건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2024년에 최저수출가격(MEP)을 도입

했다. 회원국의 수출제한조치 주요 변화 사항은 아래 <표 2>와 같다.

<그림 4> AMIS 회원국 옥수수 수출제한조치 추이 

주: 본 그림은 혼합 품목(mixed commodities)을 제외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조치만을 포함함.
자료: OECD(2025: 9).

<표 2> 주요국 옥수수 수출제한조치 주요 내용

시행국 주요 내용

아르헨티나
 2020.3월~2024.2월 옥수수에 대한 수출쿼터 조치를 종료함.

 2025.1월 27일, 일정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옥수수를 포함한 여러 품목에 대한 수출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함. 이후 해당 세율은 2025.7.1.일 기존 수준으로 복원함.

중국
 2008년 시행된 옥수수에 대한 수출허가요건 지속함.

 2022년 시행된 옥수수에 대한 수출금지조치 지속함.

러시아
 2024년 6월 28일, 종자용을 제외한 옥수수 수출에 적용되는 변동 수출세 산정 공식을 개정함. 

2021년부터 종자용을 제외한 옥수수 수출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수출세를 부과함.

 2024년 12월 31일, 2023년 10월 1일에 도입했던 옥수수 종자에 대한 수출세를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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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25: 9-10)를 바탕으로 국가별 옥수수 수출제한조치를 요약 및 정리하여 저자 작성.

<그림 5>는 쌀을 대상으로 한 수출제한조치의 변화를 보여준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기간, 이집트와 러시아는 전 기간에 걸쳐 수출금지조치를 유지했다. 특

히 인도는 쌀에 대한 수출금지조치, 수출쿼터조치, 수출세, 최저수출가격(MEP)을 모두 철

폐하여, 수출허가요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쌀 관련 수출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아르헨티나

와 러시아도 동 기간 쌀에 대한 수출세를 철회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 기간 수출허가요건을 유

지했다. 또한 베트남은 현재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최저수출가격(MEP)을 시행했다. 주요 

변화 사항은 <표 3>에 정리하였다. 

<그림 5> AMIS 회원국 쌀 수출제한조치 추이 

주: 본 그림은 혼합 품목(mixed commodities)을 제외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조치만을 포함함.
자료: OECD(2025: 10).

시행국 주요 내용

우크라이나

 2024년 1월 1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로 향하는 모든 옥수수 수출물량에 
대해 수출허가 요건 부과함. 동 조치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된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 2024년 8월 30일, 옥수수에 대해 변동형 최저수출가격(MEP)을 도입함. 해당 변동형 MEP는 2025년 
3월 25일 한 차례, 그리고 2025년 5월 17일에 재개정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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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국 쌀 수출제한조치 주요 내용

시행국 주요 내용

아르헨티나
 2025년 1월 26일, 쌀에 대한 수출세를 폐지함. 동 수출세는 2020년 3월 5일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3년 

9월 1일에 한 차례 인하된 이후 최종적으로 폐지함.

중국  2019년부터 시행된 쌀에 대한 수출허가요건 유지함.

이집트  2016년부터 시행된 쌀에 대한 수출금지조치 유지함.

인도

 2025년 3월 7일, 2022년 9월 9일부터 시행해 온 파쇄미(broken rice)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해제함. 다만 
동 조치는 비(非)바스마티 파쇄미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 동 조치 해제 이전에 부탄, 지부티, 

감비아, 기니비사우, 인도네시아, 말리, 세네갈 등 특정 국가들의 식량 안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쿼터 조치를 설정해 수출을 허용해 왔음.

 2024년 4월 5일, 2024~25 회계연도 기준 양자 무역협정에 따라 몰디브에 대한 쌀 수출쿼터 조치를 
도입했음. 몰디브로의 쌀 수출은 기존 또는 향후 도입될 수 있는 어떠한 수출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서도 
면제됨.

 2024년 9월 13일, 2023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어 온 쌀에 대한 최저수출가격(MEP)을 종료함. 이는 
2008년 이후 이어져 온 쌀 MEP 정책의 가장 최근 조치였음.

 2024년 9월 27일,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해 온 비(非)바스마티 백미에 대한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2024년 10월 22일까지 유지된 최저수출가격(MEP)으로 대체함. 동 조치 해제 및 MEP 

도입 이전에 특정 국가들의 식량 안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쿼터를 설정했으며, 지정된 
세관을 통한 칼라 나막(Kala Namak) 쌀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출쿼터 조치를 운영함. 해당 국가는 부탄, 

카메룬,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적도기니,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나미비아, 네팔, 필리핀, 기니공화국, 세이셸, 싱가포르, 탄자니아, 아랍에미리트, 짐바브웨 등이 포함됨.

 2024년 9월 27일, 도정미(반정미 또는 완전정미, 광택 처리 여부와 무관)에 부과하던 20% 수출세를 
철폐함. 동 세금은 유기농 비(非)바스마티 쌀, 반숙미(parboiled rice), 바스마티 쌀에는 적용되지 않았음. 

해당 수출세는 2023년 7월 20일 비(非)바스마티 백미에 대한 수출 금지가 도입되면서 일시 중단되었고, 

이후 2024년 9월 27일 동 조치가가 해제되며 2024년 10월 22일까지 유지된 MEP로 대체되었음. 또한 
2024년 4월 2일, 칼라 나막 쌀에 대한 수출쿼터을 도입하여, 2024년 9월 27일까지 해당 물량에 대해 이 
수출세를 면제했음.

 2024년 9월 27일, 현미(husked/brown rice), 벼(paddy 또는 rough rice), 반숙미에 부과하던 20% 

수출세를 10%로 인하하고, 이후 2024년 10월 22일, 해당 수출세를 완전히 철폐했음.

 2015~23년에 시작된 쌀에 대한 수출허가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 2021년 시행괸 쌀에 대한 수출허가요건 유지함.

러시아

 2024년 1월 1일, 쌀에 대한 수출금지조치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이어 2024년 7월 1일 동 
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함. 2025년 1월 1일, 2025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연장한 뒤, 

다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 연장했음.

 2024년 12월 31일,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쌀에 대한 변동 수출세를 종료함.

베트남
 2013, 2015~16년 시행된 쌀에 대한 MEP 유지함.

 2018 시행된 쌀에 대한 수출허가요건 유지함.

자료: OECD(2025: 10-11)를 바탕으로 국가별 쌀 수출제한조치를 요약 및 정리하여 저자 작성.

<그림 6>은 대두를 대상으로 한 수출제한조치의 변화를 보여준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기간, 대두에 대해 수출 제한을 시행한 국가는 세 나라뿐이었다. 아르헨

티나는 해당 기간 내내 수출세를 유지했으며, 러시아는 2025년에 수출세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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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2024년에 최저수출가격(MEP)을 도입했다. 주요 변화 사항은 아래 <표 4>와 

같다.

<그림 6> AMIS 회원국 대두 수출제한조치 추이

주: 본 그림은 혼합 품목(mixed commodities)을 제외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조치만을 포함함.
자료: OECD(2025: 12).

<표 4> 주요국 대두 수출제한조치 주요 내용

시행국 주요 내용

아르헨티나
 2025년 1월 27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대두를 포함한 여러 품목에 대한 수출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이후 해당 세율은 2025년 7월 1일에 기존 수준으로 복원함.

러시아  2024년 12월 31일, 2021년부터 시행해 온 대두에 대한 변동 수출세를 종료함.

우크라이나
 2024년 8월 30일, 대두에 대해 변동형 최저수출가격(MEP)을 도입함. 2025년 3월 25일, 최저 변동 

수출가격을 한 차례 개정했고, 2025년 5월 17일에 재개정함. 동 변동형 MEP에는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자료: OECD(2025: 12)를 바탕으로 국가별 대두 수출제한조치를 요약 및 정리하여 저자 작성.

<그림 7>은 밀을 대상으로 한 수출제한조치의 변화를 보여준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기간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5개국이 밀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아르헨티나는 이 기간 내내 수출세를 유지했다. 중국은 전 기간 

수출허가요건을 적용했으며, 인도는 수출금지, 수출쿼터, 수출허가요건을 모두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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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024년에 수출 금지를 종료했고, 같은 해 수출쿼터 조치도 종료했다. 이후 

2025년에 새로운 수출쿼터조치를 도입했으며, 이 기간 수출세는 계속 유지했다. 우크라이

나는 해당 기간 수출허가요건을 유지했고, 2024년에 최저수출가격(MEP)을 도입했다. 주

요 변화 추이는 아래 <표 5>와 같다.

<그림 7> AMIS 회원국 밀 수출제한조치 추이 

주: 본 그림은 혼합 품목(mixed commodities)을 제외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조치만을 포함함.
자료: OECD(2025: 13).

<표 5> 주요국 밀 수출제한조치 주요 내용

시행국 주요 내용

아르헨티나
 2025년 1월 27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밀을 포함한 여러 품목의 수출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함. 밀에 대한 세율은 2025년 7월 1일에 기존 수준으로 복원될 예정이었으나, 인하된 세율 적용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 또한 일부 밀 관련 수출세는 2025년 1월 27일에 폐지되었음.

중국  2008~12년 사이 시행된 밀에 대한 수출허가요건을 지속 유지함.

인도

 2022년 5월 13일, 밀 및 메슬린(meslin)에 대해 수출금지조치를 도입하고, 유기농 밀가루는 예외로 
인정됨. 동 조치는 현재 분석 기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 2025년 1월 4일, 2022년 5월 13일에 도입된 
밀 및 메슬린(유기농 밀가루 제외) 수출금지조치의 예외 조치로, 네팔에 대한 밀 수출에 대해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수출쿼터 조치를 도입함. 2023년 11월 30일, 2022년 5월 13일에 도입된 밀 및 
메슬린(유기농 밀가루 제외) 수출금지조치의 예외 조치로, 부탄에 대한 밀 수출에 대해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수출쿼터조치를 도입함.

 2022년 8월 27일, 밀 또는 메슬린 가루에 대한 수출금지조치를 도입했으며, 동 조치는 현재 분석 
기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 같은 날, 해당 수출금지조치에 앞서 밀 또는 메슬린 가루 수출을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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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25: 13-14)를 바탕으로 국가별 밀 수출제한조치를 요약 및 정리하여 저자 작성.

<그림 8>의 오른쪽 패널은 품목별 수출제한조치의 구성 품목 비중을 보여주며, 왼쪽 패

널은 수출제한조치의 품목별·조치별 구성을 나타낸다. 막대그래프에서 점선 부분은 2024

년 1월 이후 새롭게 도입된 조치를 의미하고, 실선 부분은 2024년 1월 이전에 이미 시행 

중이었으며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계속 유지되었거나 종료된 조치를 나타

낸다. 이러한 기존 시행 조치를 함께 포함함으로써 분석 기간의 전반적인 동향을 더욱 자

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쌀이 가장 많이 제한을 받은 주요 작물이었으며, 전체 

수출 제한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은 밀(26%), 옥수수(18%), 대두(10%), 혼합 품

목(1%)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동 기간 쌀은 주로 수출쿼터와 수출금

지 조치의 대상이었고, 그다음으로 수출허가요건이 많이 적용되었다. 한편 옥수수, 대두, 

밀의 경우에는 수출세가 가장 많이 사용된 수출제한조치 유형이었다.

시행국 주요 내용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서도 면제하던 기존 규정을 철회함. 2023년 11월 30일, 2022년 8월 27일에 
시행된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부탄에 대한 밀가루(Atta) 및 마이다/세몰리나(Maida/Semolina) 수출에 
대해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수출쿼터 조치를 도입함.

 2022년에 시행된 밀에 대한 수출허가요건을 지속 유지함.

 2024년 4월 5일, 2024~25 회계연도 기준 양자 무역협정에 따라 몰디브에 대한 밀가루 수출쿼터 조치를 
도입함. 몰디브로의 밀가루 수출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기존 또는 향후 도입될 수 있는 어떠한 수출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서도 면제됨.

러시아

 2023년 6월 1일, 특정 밀 HS 코드에 대해 변동 수출세를 시행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면제됨. 2024년 6월 28일, 동 변동 수출세를 개정했으며, 해당 세금에는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2023년 10월 1일, 다른 밀 HS 코드에 대해서도 변동 수출세를 시행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면제했음. 동 변동 수출세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됨.

 2024년 5월 31일, 밀 및 메슬린 종자와 듀럼밀에 대한 수출 금지를 종료했고, 같은 날 동 조치와 
연계되어 있던 수출쿼터조치도 함께 종료함.

 2025년 6월 30일, 밀에 대한 수출쿼터조치를 시행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면제함.

우크라이나

 2024년 1월 1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로 향하는 모든 밀 수출 물량에 대해 
수출허가요건을 부과. 동 조치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으며,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음.

 2024년 8월 30일, 밀에 대해 변동형 최저수출가격(MEP)을 도입함. 2025년 3월 25일 최저 변동 
수출가격을 개정하고,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 기준으로 신고된 물량에 대해 면제 조항을 함. 이어 
2025년 5월 17일 변동형 MEP를 다시 한 번 개정했지만,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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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품목별·조치별 수출제한조치 구성(2024.1~2025.6)

주: 왼쪽 패널의 점선 부분은 2024년 1월 이후 신규 도입 조치이며, 단색 부분은 2024년 1월 이전에 시행되어 해당 기간 중 
지속되었거나 종료된 조치를 의미함.

자료: OECD(2025: 15).

<그림 9>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 기간 새롭게 도입된 수출제한조치의 구성 비율

을 나타냈다. 가장 많이 새롭게 시행된 조치는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수출쿼터조치였다. 

그다음으로 최저수출가격(MEP)(28%), 수출세(21%), 수출금지(10%), 수출허가요건(10%)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조치별 수출제한조치 구성(2024.1~2025.6)

자료: OECD(20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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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모든 AMIS 회원국 가운데 주요 작물에 대해 가장 많은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그다음으로 러시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이 많은 수출제한조

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수출제한조치 대상 주요 품목은 쌀(81%)과 밀(1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10> 참조). 

쌀은 이집트(100%), 인도네시아(100%), 베트남(83%), 러시아(31%), 중국(20%), 아르헨

티나(7%)에서도 주요 수출제한조치 대상 품목이었다. 밀은 러시아(38%)와 우크라이나

(43%)에서 가장 많이 수출 제한된 주식 작물이었으며, 아르헨티나는 주로 옥수수(36%)와 

대두(36%)를 대상으로 했으며, 그다음이 밀(21%)이었다.

<그림 10> AMIS 회원국별 수출제한조치 대상 주요 품목(2024.1~2025.6)

자료: OECD(2025: 16).

수출세는 아르헨티나(93%)와 러시아(50%)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수출제한조치였다(<그

림 11> 참조). 인도에서는 수출쿼터가 가장 많이 시행된 조치(63%)였으며, 그다음이 수출

금지(13%)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는 수출금지조치만을 사용했고, 인도네시아는 

수출허가요건만을 적용했다. 베트남(50%)과 우크라이나(71%)에서는 최저수출가격(MEP)

이 가장 많이 사용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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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MIS 회원국별 수출제한조치 주요 유형(2024.1~2025.6)

자료: OECD(2025: 16).

<그림 12>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된 모든 수출제한조치의 지속 기간

을 정책 유형별(왼쪽 패널)과 품목별(오른쪽 패널)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 수출제한조치의 

약 30%는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44%는 1년 미만 지속되었고, 26%는 1년 

이상 유지되었다. 한 달 미만으로 지속된 조치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동 기간 시행된 수출쿼터 조치의 약 4분의 3은 1년 미만 유지되었으며, 그중 33%는 6개

월 미만이었다. 최저수출가격(MEP)의 약 60%는 1년 미만 지속되었고, 나머지는 종료 시

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수출금지조치는 대체로 1년 미만(45%)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36%는 종료 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수출세는 비교적 장기간 시행되는 경향

이 있어, 68%가 1년 이상 지속되었다. 다른 유형의 수출제한조치와 비교했을 때, 수출허

가요건은 종료 시점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71%), 수출제한조치가 도입될 당시 종료 

시점이 동시에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품목별로 보면, 쌀에 대한 수출 제한의 절반은 1년 미만 지속되었다. 대두에 대한 수출 

제한의 44%는 1년 이상 유지되었다. 옥수수(38%)와 밀(39%)의 경우, 1년 미만 지속된 비

율과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비율이 각각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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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조치별·품목별 수출제한조치 지속기간 (2024.1~2025.6)

주: 1개월 미만은 30일 미만, 1개월~6개월 미만은 31일 이상 180일 미만, 6개월~1년 미만은 181일 이상 370일 미만, 1년~3
년 미만은 371일 이상 1000일 미만, 3년 이상은 1000일 이상을 의미함.

자료: OECD(2025: 17).

4. 마치며

OECD 주요 작물 수출제한조치 데이터베이스의 최근 업데이트 결과에 따르면, 2024년 

8월 이후 옥수수·쌀·대두·밀 등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조치의 철회가 확대되고 신규 조치 도입이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기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수출제한조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주요 작물에 대한 누적 수출제한조치 

건수는 이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국제 곡물시장

에서 정책 기조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감소세는 주요 시행국들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는 쌀에 

대해 시행해 오던 수출금지, 수출쿼터, 수출세, 최저수출가격(MEP) 등 대부분의 수출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수출허가요건을 제외한 주요 규제를 해제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수출쿼터를 종료하고 쌀 수출세를 폐지하였으며, 러시아 역시 쌀·대두에 대한 수출세를 철

회하고 밀 수출금지 조치를 종료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글로벌 곡물 교역 여건 개

선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된 수출제한조치의 약 85%는 인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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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 4개국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조치의 국가별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치 유형별로는 수출쿼터, 최저수출가격(MEP), 수출세가 중심을 

이루었다. 품목별로는 같은 기간 쌀이 전체 조치의 약 45%를 차지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

은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밀, 옥수수, 대두 순으로 집계되었다.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다수 국가가 주요 곡물의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

는 상황에서, 수출제한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고 시장 불확실

성을 심화시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취약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제한조치의 동향을 일관되고 투명하게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

다. OECD 데이터베이스는 수출제한조치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무료 공

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당국과 시장 참여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보 공유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과도하거나 비효율적

인 정책 대응을 예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협력과 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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